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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만해한용운스님의명논저<조선불교유신

론> 중 당시 불교 포교 상황을 비판하는 부분이다.

100년이 지난 이야기이지만 오늘의 상황에도 그대

로적용할수있을정도다. 어느때보다재화가풍부

하고안정된생활을영위하지만한국불교의포교상

황은나아지지않았다는토로도적지않다. 

현재 한국불교의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신도 현황이다. 정부가 10년 주기로 조사하는 종교

부문인구센서스에따르면1985~1995년종교인구

가8.1% 증가한상황에서불교, 가톨릭, 개신교모두

고르게 신도를 늘렸다. 하지만 1995~2005년에는

종교 인구가 2.6%가 느는데 그쳤으며, 가톨릭만이

신도 수와 비율이 증가했다. 개신교는 인구 대비 비

율과 신도가 모두 감소했고, 불교는 신도 수는 증가

했지만, 비율 소폭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불교는 정

체, 개신교는침체, 가톨릭은증가추세인것으로정

리될수있다. 〈표1 참조〉

실제 가톨릭은 2003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

이고있으며, 2013년자체통계로 544만여명이신

자로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1.5%의성장세를보인것이다. 

부실한 불교 내부‘결속력’

꾸준한 신도 유입은 종교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위의 통계를 감안했을 때 불교의 상황

은‘청신호’가아닌것은분명하다. 이같은외부상

황보다 문제인 것은 내부 환경이다. 불자들의 가지

는 소속감과 신앙적 만족도가 저조한 수준이기 때

문이다. 

조계종불교사회연구소가2011년발표한‘한국의

사회문화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

면 신앙생활의 만족도를 질문에 불자의 38.5%만이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가톨릭은 53.5%, 개신교

는58.1%가만족함을나타냈다. 

자기 종교의 소속감에 대해서는 개신교가 압도적

인 우위를 점유했다. 개신교는 57%, 가톨릭은

37.2%가“소속감이 강하다”고 밝혔으나 불교는

16.3%만이강한소속감을느끼는것으로조사됐다.

반대로“소속감이 약하다”는 답변은 불교(25.8%),

가톨릭(18.6%), 개신교(11.4%) 순으로높게나왔다.

〈표2 참조〉

신앙생활의만족도가낮고, 자기종교에대한소속

감이 낮다보니 포교 활동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

다. 실제 평소 전법활동을 묻는 질문에 개신교는

21.5%, 가톨릭은 4.7%가“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

면, 불교는0.8%만이포교를시도했다고응답했다. 

이같은통계에대해박수호덕성여대지식문화연

구소 교수는“종교생활에 대한 낮은 몰입도는 신앙

심이나 불교에 대한 소속감,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

도등을낮추는데도깊이연관된다”면서“종교생활

에대한몰입도를높이기위한노력은불교의주관적

종교 경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중요하다”고밝혔다. 

의지부재·안일함, 포교 걸림돌

신도 수는 정체이고, 내부 결속력도 낮은 불교가

상황을타개하기위한방법은포교시스템을본궤도

에 올려놓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불교의 고질적 문

제로지적돼온것바로‘포교’다. 이는20세기초만

해스님당시에도지적돼온것들이다. 

적지 않는 전문가들은 한국불교 포교의 문제점은

외부적 요인보다 내부적 환경에 기인하다고 지적한

다. 아직도 일부 스님의 원력으로 한국불교 포교가

운영되고 있고, 사찰만 세우면 저절로 포교가 될 것

이라는안일함도팽배해있다. 

이에 대해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는 <전법학 연구>에 기고한 논문에서“열심히 수행

하다보면포교는원하지않아도성과를이룰수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아직도 적지 않다”면서“다수의

스님들은적극적인포교를해야한다는주장에거부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제대로된포교인력과전문가들을길

러내지 못했고, 포교 의지는 낮아졌다. 재가불자들

역시포교는“스님이알아서할일”이라고생각하는

경우가많아졌다. 여기에재가불자들과스님들의관

계설정이상하수직적관계로유지되는것도간극을

벌이지게하는요인이다. 재가불자들의포교경험에

대한응답률이0.8%에그치는이유도여기에있다. 

익명을 요구한 일선 활동가는“한국불교의 포교

상황과문제점을모르는사람은없다”면서“가장큰

문제는알면서도해결하려하지않는다는것이다. 포

교 의지가 부재한 것이 한국불교의 최대 난제”라고

비판했다.

불교 포교의 근본‘전도 선언’

불교포교의당위성과방법, 방향을총체적으로집

약한것이바로석가모니부처님의‘전도선언’이다.

“비구들아, 전도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위해”라는구절로시작되는전도선언은전법

의 주체, 목적, 이념과 대상, 포교사의 자세, 단계까

지자세히이르고있다. 

이에따르면포교의주체는비구이고, 궁극적목적

은‘많은사람의이익과행복을위해서’며,  그정신

은‘세상을불쌍히여기는데’에서비롯된다. 

다시말해서불교의전법의목적은단순히신도수

를늘리는것이아니라상구보리를통해하화중생을

하는 것이며, 타인을 고통에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것이다. 

깨달음의법을전하는것이기때문에전법의주체

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하다. 부처님은 45년간 인도

전역 걸으며 전법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그 전법활

동에는아라한경지에오른부처님제자인‘비구’가

함께있었다. 

여기서‘비구’를 지칭함은‘사부대중’을 대표하

는 것으로 비구만이 전법의 주체로 보는 것은 아니

다. 교단을 이끈 중요한 주체로 비구 승가가 중요한

것은 두루 사실이나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가 포교

의 의무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며, 중생교화라는 불

교의목적은사부대중에게부촉된것이라는것이다. 

백도수 능인선원 불교연구소 연구위원은‘전법의

이념과현대적전개’제하의논문에서“부처님의전

법과 역사적 과정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출가

자를위한전법”이라며“이와함께재가자에는불교

수행과 실천을 통해 진정한 전법에 이를 수 있도록

질높은전법이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 

김응철 교수는“전도 선언의 내용 속에는 현대적

으로응용할수있는교육, 조직, 복지, 문화, 수행포

교등의원리가함축돼있다”면서“매우짧은내용이

지만과거, 현재, 미래의포교이념과방법을결정하

는데가장중요한의지처가될수있다”고강조했다. 

신성민기자motp79@hyunbul.com

불교, 포교만이 살 길…“전도선언 상기하자”
포교, 사부대중의 의무

불교, 신자소속감최하수준

재가자‘포교시도’응답0.8%

불교인구정체…가톨릭상승

한국불교포교, 일부원력의존

재가불자는‘스님할일’로치부

스님은‘수직적관계맺기’일관

사부대중나서야포교미래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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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인구센서스에 따른 종교인구 변화

〈표2〉종교에 대한 소속감

출처 : 불교사회연구소, 2011  단위 : %

1985 1995 2005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전체 17,203,296 42.6 22,597,824 50.7 24,970,766 53.3

불교 8,059,624 19.9 10,321,012 23.2 10,726,463 22.9

개신교 6,489,282 16.1 8,760,336 19.7 8,616,438 18.3

천주교 1,865,397 4.6 2,950,730 6.6 5,146,147 11.0

기타 788,993 2.0 565,746 1.3 481,718 1.0

“조선불교가유린된원인은세력이부진한탓이며,
세력의부진은가르침이포교되지않은데원인이있
다. <중략> 조선불교중에소위설법이라는것이약간
포교의성질을띠고있다할수있으나, 그설법하는바
가절의범위를벗어나지못하고, 그취지가천박하고
잡박하여 하나도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가치가 없는
형편이다. 그나마이외에는따로포교라는것이존재
치 않는다. <중략> 교리가 불교의 1만분의 1에도 못
미치는종교도악착스레활약하여그뜻을펴고있는
데, 현묘광대(玄妙廣大)한불교같은종교로서어깨가
처지고머리가움츠러져기를펴지못하고있으니누
구탓인가.”


